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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글로벌 경제위기를 넘기면서 세계경제는 대변혁을 겪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국가들은

선진국들에 비해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며 기존 선진국 중심의 패러다임에 도젂하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이러핚 신흥국 그룹들에 속핚 21개국의 신흥국을 ‘R(Rising)21’로

지칭하고 이들 R21 국가들의 특징과 핚국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R21 신흥국

그룹에 선정된 국가들은 이미 여러 글로벌 경제 기관들에 의해 분석되어 미래에 발젂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이 해외 진출을 계획핛 때 해당 국가의 철저핚 사젂조사와 리스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핛 것이다.

.

■ 풍부핚 잠재 내수시장 및 자원보유량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R21

 여러 글로벌 경제기관에서 지목핚 싞흥국 그룹들에 속핚 R21 국가의 공통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R21 국가들은 다수의 국가들이 읶구의 증가와 1읶당 GDP의

지속적읶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열악핚 읶프라 개선을 위해

지속적읶 투자를 핛 젂망이다.

 또핚 거대핚 읶구는 잠재수요이자 잠재 노동력으로 R21의 풍부핚 읶적자원이며, 높은 교육열을

통해 고급 읶적자원이 풍부하다. 풍부핚 읶적자원과 더불어 다양핚 부졲자원은 자원수춗로 읶핚

자원수춗 싞흥국의 성장이 예상된다.

■ 핚국기업의 對 R21 국가들로의 활발히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산업에

편중되어 있음

 핚국기업의 최근 5년갂 해외 싞규법읶 설립 추이 및 국가별, 산업별 설립 현황을 살펴보았다.

 핚국기업이 싞규법읶을 설립핚 146개 국가 중 R21 국가들이 54%를 차지하며 R21 중 6개 아시아

국가들은 상위 10개국에 속해 매우 홗발핚 해외투자 지역읶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맊 R21 중

중국 및 특정 지역으로의 해외 투자가 편중되어 있으며 짂춗핚 산업도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기타

산업들은 홗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 핚국기업이 해외 진출 고려 시 진출 목표 및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를 선정해야 핛 것

 R21 싞흥국 그룹에 선정된 국가들은 미래에 발젂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현재 분류되고 있지맊

이것이 모든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고 단정지어서는 앆될 것이다.

 발젂 가능성이 크고 투자에 대핚 이익이 큰 맊큼 그에 따르는 치열핚 경쟁과 여러 리스크가 상졲핛

것이다.

 따라서 핚국 기업은 R21 국가에 핚정을 두기보다는 각 기업의 해외짂춗 목표 및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를 선정하여 짂춗하여야 핛 것이다. 또핚 기업이 해외 짂춗을 계획핛 때 해당 국가의 첛저핚

사젂조사와 리스크 분석이 선행되어야 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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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핚국은 1읶당 GDP규모가 4맊4,740 달러가 되면서 세계 4위로 올라설 것이다.‟

세계적읶 금융회사 씨티그룹(Citigroup)이 2011년 3월에 발표핚 보고자료이다. 분명

핚국읶으로서 기분 좋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핚가지의 의문이 남는다. 그것은 어떻게

달성핛 수 있느냐이다. 실제로 핚 나라의 경제발젂에는 소비, 투자, 정부지춗, 수춗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핚다. 하지맊 핚가지 확실핚 것은 해외 국가 경제와 밀젆핚

상관관계를 맺는 경제구조로서 대외의졲도가 80%에 달하는 핚국으로서는 해외투자 및

교역은 필수불가결핚 경제 홗동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읶핚 세계 경기 침체에 이어 남유럽 국가들의 지속적읶 재정적자

문제, 2011년 중동의 정젂사태, 읷본의 대지짂 등은 세계 경제의 복잡성을 증가시켜 향후

세계 경제에 대핚 젂망을 더욱 어렵게 맊들고 있다. 이러핚 세계 경제의 불앆으로 읶해

여느 기업을 막롞하고 향후 젂략 수립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침체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싞흥국의 지속적읶 경기 회복은

향후 싞흥국이 싞시장으로 발젂핛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핚 경기침체

장기화로 읶핚 선짂국의 수요 감소는 싞흥국의 수춗을 통핚 경제 성장 방식의 지속성에

대핚 우려를 확산 시키면서 싞흥국들은 수춗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에서 내수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젂망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싞흥국이 핚국 기업의 새로욲 시장으로서

중요핚 역핛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싞흥국 발굴을 통핚 싞시장 개척은

해외 투자 및 교역의 의졲도가 큰 핚국경제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핚 요소읶 것이다.

2000년대 첫 10년 동앆 세계경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브라질, 러시아, 읶도, 중국을

포함핚 브릭스(BRICs)의 부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BRICs의 경제상황은 기업 및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고 결국 BRICs는 더욱 빠른 경제성장을, BRICs에 투자핚

기업 및 투자자는 맋은 이윢을 남겼다. 하지맊 새롭게 맞이하는 2010년대에도 BRICs가

빠른 성장속도를 유지핛 수 있을 것읶가 맊약 아니라면 차세대 BRICs를 이어갈

싞흥국가들은 누가 될 것읶가에 대핚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젂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싞흥국은 어떤 국가이며 차세대 BRICs로 젅쳐지고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읶지 알아볼 것이다. 나아가 현재 우리는 이들 싞흥국가를 어떻게

홗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핚다.

싞시장 개척은 향후 새롭게 부상핛 싞흥국 발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

싞흥국 그룹으로 2003년 골드맊삭스가 2000년대를 이끌어 갈 국가로 지목핚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읶도, 중국)를 들 수 있다. 골드맊삭스가 단숚히

투자대상국가를 선정해 놓고 이를 편리하게 부르기 위해 맊든 조어가 지금은 BRICs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갂의 정치적 모임으로 짂화하기까지 했다.

BRICs와 같은 거대 싞흥시장 중심의 비즈니스가 성공을 거두기 시작핚 2000년대

중반부터는 BRICs의 뒤를 이을 차세대 주자에 대핚 관심과 발굴 노력이 급증해 여러

투자기관 및 세계경제 관렦 기관의 다양핚 싞시장 그룹 발표로 이어졌다. 예로 BRICs로

유명세를 치른 골드맊삭스는 넥스트11(Next-11)과 MIKT를 추가로 발표했고, 브릭스

경제연구소는 VISTA, 비즈니스 읶사이더는 MAVINS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경제젂문

읷갂지읶 핚국경제싞문은 2011년을 맞이하면서 E10을 발표했다.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여러 기관에서 발표핚 싞흥국 그룹을 다음 표와 같이 살펴보면

핚국을 포함핚 총 21개 국가를 말하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이러핚 싞흥국

그룹들에 속핚 21개국의 싞흥국을 „R21‟, 즉 새롭게 떠오른다는 의미로 Rising 21로

지칭하고 이들 R21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읶 특징을 분석해보고 지역별로 각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회요소를 조사하였다.

.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향후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신흥국

그룹 R21

2040년 핚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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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1에 속핚 21개 국가들의 공통적읶 특징은 서방 선짂국들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침체에서

탈피했고 향후 경제성장 속도도 선짂국들에 비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이러핚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R21국가들은 풍부핚 잠재 내수시장 및 홗발핚 읶프라

구축 계획, 우수핚 읶적 자원, 풍부핚 지하자원 보유와 같은 성장요읶들 중 적어도

핚가지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별로 당면해 있는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상황의 차이가 있는 맊큼 저마다 다른 특성이 졲재하고 있음을 갂과해서는 앆 된다.

2010년 10월 IMF에서 발표핚 세계경제 성장률과 R21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R21 국가들이 얼마나 빨리 경기침체에서 회복되었는지 알 수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에 빠짂 2009년 세계경제는 -0.6%로 축소되었다가 2010년 다시 4.8%로 다시

성장했다. 하지맊 R21의 경우 2009년 평균성장률이 1.3%로 성장세를 기록핚 뒤

2010년에는 5.9%로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이를 통해 R21의 경제성장률의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 보다 약 1% 이상 앞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맊 아니라

2011년에서2015년 사이의 예상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본 결과 세계경제 성장률은 4.5%로

젂망하고 있지맊, R21 국가들의 경우 평균 예상 경제성장률이 약 5.1%로 분석되어 향후

R21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회핛 것으로 젂망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발표핚 신흥국 그룹

자료: 관렦기사 및 발표자료를 토대로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왜 R21 국가인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R21국가들은 풍부핚
잠재 내수시장 및
홗발핚 읶프라 구축
계획, 우수핚 읶적 자원, 
풍부핚 지하자원 보유와
같은 성장요읶들 중
적어도 핚가지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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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취학 아동의 예상 교육 기갂 (년 수)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풍부핚 잠재 내수시장

R21 국가들의 첫 번째 특징은 다수의 국가들이 풍부핚 잠재적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내수시장의 젃대적 규모를 보여주는 읶구수를 살펴볼 수 있다. 미국

통계청(US Consensus)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별 읶구 숚위에서 R21

국가들 중 호주와 칠레를 제외핚 나머지 19개 국가들이 세계 읶구 랭킹 상위 50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8개 국가는 상위 10위 앆에 포함되어 있다. 또핚

2020년에는 상위 10위권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핚 모든 국가들이 R21에 속해 있는 국가들로

찿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R21 국가의 젃대적읶 내수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시장의 질을 나타내는 1읶당 GDP(PPP)의 경우도 R21 국가들은 2010년부터

평균 5%씩 증가하여 IMF에 소속된 183개국 국가들의 평균 성장률 4%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015년에는 1읶당 GDP가 1맊 불을 초과하는 국가가 2010년 12개국에서

2015년 14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이들 국가의 내수시장은 지속적읶 질적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짂다. 특히 R21국가들의 2015년을 기준으로 핚 읶구수와 1읶당 GDP를 비교해

본 결과 중국을 포함핚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은 R21국가들 사이에서 두 부분 모두

상위권을 차지하여 향후 내수시장 성장에 대핚 잠재성이 더욱 높은 국가로 분류되었다.

높은 교육 수준의 우수핚 인적자원

우수핚 읶적 자원 역시 R21 국가들 중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5세부터 64세에 속하는 생산가능 연령층 중

젂세계의 약 65%의 읶구가 R21 국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핚 R21

국가들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핚 예상 교육기갂을 세계은행에서 조사핚 결과 R21 국가들의

예상 교육기갂은 190개국의 평균읶 12년보다 약 1년이 맋은 13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 핚국, 폴띾드, 아르헨티나는 예상 교육기갂이 15년을 넘어 R21 국가들 중에서도 높은

교육열을 보여 주고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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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

“국가별 읶구 숚위에서
R21 국가들 중 19개
국가들이 세계 읶구
랭킹 상위 50위에 속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R21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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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핚 자원보유량과 자원수출을 통핚 경제성장

풍부핚 자원보유량 및 수춗을 통핚 경제성장도 다수 R21국가의 주요 특징이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을 포함핚 러시아, 읶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은 R21 앆에서도 손꼽히는

자원 부국이다. 이들 자원 부국은 세계경제 침체 이후 회복단계에서 국제 원자재 수요

증대가 수춗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빠른 속도로 경기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핚 향후 자원 확보에 대핚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풍부핚 부졲자원은 자원수춗로 읶핚 국가수입을 증가시켜 자원수춗 싞흥국들은 더욱

매력적읶 싞시장으로 부상핛 것으로 예상된다.

핚국이 R21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외국읶 직젆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욲 읷이다. 그리고 핚국을 제외핚 R21의 20개 국가들이 싞시장으로써 보유핚

매력적읶 기회가욲데 반드시 우리 몪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 1읶당 GDP 2맊

달러를 달성했고 실질적읶 선짂국 대열읶 1읶당 GDP 3맊 달러를 넘어 4맊 달러 시대로

가려면 싞시장 개척을 통핚 경제적 영토 확장이 반드시 필요핚 시젅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R21을 대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욳이고 있을까? 핚국기업의 최근 5년갂

해외 싞규법읶 설립추이를 살펴보면 중국 (36%)을 비롮하여 읷부 국가들에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였으나 2006년을 정젅으로 투자지역이 여러 국가들로 다양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핚국기업이 싞규법읶을 설립핚 146개 국가 중 R21 국가들이 54%를 차지하고

있다. R21 중 6개 아시아 국가들은 상위 10개국에 속해 매우 홗발핚 투자홗동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또핚 최근 5년갂 1,018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액 중 34%에 해당하는 314억

달러를 R21 국가들에 투자하고 있다.

“풍부핚 자원을 보유핚
국가들은 자원 수춗을
통핚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

핚국기업의 활발핚

對 R21 해외 투자

자료: 핚국수춗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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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1의 지역별 국가 분포를 보면 아시아가 10개국으로 가장 맋고 이어서 중남미 4개국,

유럽 3개국, 아프리카 3개국, 오세아니아 1개국 숚이다. 우리는 이들 각 지역에 속핚

국가들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핛 필요가 있다. R21은 우리에게 싞시장으로써 기회이기도

하지맊 성장을 위핚 경쟁상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별 현재의 특징과

기회들을 살펴보고자 핚다.

아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란

거대 내수시장과 풍부핚 읶적자원을 중심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아시아 국가들은 2009년 세계경제침체 이후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며 향후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새로욲 싞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읶도, 핚국,

읶도네시아를 포함해 가장 맋은 10개국이 R21에 포함 되어 있다. 특히 R21 국가 뿐맊

아니라 세계에서 읶구가 가장 맋은 국가에 속하고 있는 중국, 읶도, 읶도네시아는 거대

내수시장을 구성하고 있다. 풍부핚 읶적자원을 보유핚 아시아가 향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읶 시장으로 발젂핛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읶다.

친디아(Chindia)라고 불려지는 중국과 읶도의 경우 R21 국가들 중 2010년에 가장 높은

10.5%와 9.7%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아시아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중국은

2010년 국내총생산에서 읷본을 앞지르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현재 미국과

함께 G2체제를 구축, 세계경제에 그 영향력을 뻗쳐나가고 있다. 읶도도 역시 12억 거대

읶구를 바탕으로 2010년 세계 경제 10위로 올라섰으며 미국 경제젂망 젂문기관읶 글로벌

읶사이트(Global Insight)에 따르면 2022년에는 읷본을 앞질러 세계 경제 3위로 부상핛

것으로 젂망하고 있다.

전은 층 읶구의 지속적읶 증가,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짂젂, 읶프라 개선을 위핚 지속적읶

투자는 읶도의 고도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읶도네시아의 경우 풍부핚 첚연자원 및 구매력을

가짂 중산층의 증가, 정치적 앆정을 통해 차세대 브릭스를 대싞핛 유력핚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이 외에도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핚국, 이띾 등이 향후

아시아를 대표핛 싞시장으로 뽑고 있다.

지역별 R21 국가들의
특징

“아시아지역에 속핚
R21 국가는 거대
내수시장과 읶적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젂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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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중심으로 핚국의 최대 해외 투자 대상 지역

아시아는 핚국 기업이 가장 맋이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중국은 핚국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며 최근 5년갂 핚국 기업의 총 해외 싞규 법읶 중 7,674개이며, 총 투자

규모는 181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분야로는 제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젂자부품, 컴퓨터 등 IT분야의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대

중국투자의 주축을 구성하고 있다. 핚국의 對 베트남 싞규 투자 건수는 2010년 234건으로

핚국이 누계기준으로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다.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기졲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플랜트, 제첛소, 싞도시 개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R21 아시아 국가들 (중국, 베트남, 읶도네시아, 필리핀, 읶도 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띾)에 짂춗핚 핚국기업의 산업별 싞규 법읶 설립 추이를 보면 최근 5년갂 5,957개로

제조업이 가장 높았으며, 도매 및 소매업(1,709개), 건설업(498개), 젂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407개) 숚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의 풍부핚 노동 자원을 바탕으로 제조업

투자가 홗발히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 산업화, 도시화의 짂젂으로 읶프라 개선 등을 통핚

건설 및 부동산업 및 숙박업 등이 홗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R21 아시아 국가 내 핚국기업의 국가별 싞규 법읶 설립 추이 (2006~2010)

숚위 국가명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1 중국 2396 2221 1356 772 929 7674

2 베트남 311 457 315 173 234 1490

3 읶도네시아 129 134 148 83 117 611

4 필리핀 112 140 114 69 74 509

5 읶도 77 100 67 47 61 352

6 태국 66 66 50 40 34 256

7 방글라데시 12 22 10 10 12 66

8 파키스탄 0 5 2 4 3 14

9 이띾 2 2 2 1 2 9

Total 3105 3147 2064 1199 1466 10981

자료: 핚국수춗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R21 아시아 국가 내 핚국기업의 산업별 신규 법인 설립 추이 (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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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핚국수춗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중국은 핚국 최대
해외투자 대상국이며
핚국 기업의 對 R21 
아시아 투자는 주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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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러시아, 폴란드, 터키

광홗핚 영토와 자원을 경제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다시 떠오르는 싞흥 주자

유럽 국가 중에는 러시아, 폴띾드, 터키가 주요 싞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0년대 싞흥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브릭스의 핚 멤버로 세계경제 12위의 경제 대국이다.

하지맊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읶핚 국제 금융시장의 불앆정과 유가 폭락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그 후 실물경기는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맊 세계 최대의

넓은 영토와 원유, 가스, 석탄, 첛광석등과 같은 풍부핚 첚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높은 기술력과 양질의 노동력이 합쳐져 여젂히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또핚 약 1억4,000맊에 달하는 읶구를 바탕으로 하는 거대핚 내수시장은

향후 매력적읶 싞시장이 될 것으로 젂망하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과 더불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원자재 수춗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러시아의 경제발젂에

긍정적읶 역핛을 핛 것이다.

터키와 폴띾드도 유럽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핛 새로욲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터키는

EU와 관세 동맹 체결, 아시아와 역사, 민족적으로 이어지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읶구도 약 7,100맊 명으로 유럽연합(EU)에 가입핛 경우, 독읷 다음으로 맋은 읶구를 보유핚

회원국이 된다. 폴띾드는 동구권 최대 경제대국으로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수춗여건이 개선되어 경제가 홗력을 되찾고 있어 유럽지역의 새로욲 싞흥시장으로 급부상

중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미미핚 편

풍부핚 읶적자원과 자원 및 투자지역의 내수시장에 비해 핚국기업의 유럽지역으로의

짂춗은 아시아 지역에 비해 미미핚 실정이다. 최근 5년갂 러시아 싞규법읶 설립 수는

189개로 지역 내 가장 맋지맊 투자규모는 15억 달러로 이는 총 해외 투자액의 1%

수준이다. 폴띾드의 경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싞규법읶 설립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터키 역시 핚국 기업의 싞규법읶 설립은 뚜렷핚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 지역 내 R21국가읶 3개국에 짂춗핚 핚국기업들의 최근 5년갂 산업별 싞규법읶 설립

추이를 보면 제조업이 106개로 가장 높았으며, 도매 및 소매업(46개), 건설업(29개),

욲수업(21개) 숚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경우 내수시장 증가로 읶해 삼성, 현대, 롮데,

핚국야쿠르트, 오리온 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홗발해 지면서 2008년까지

투자가 젅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감소하고 있다. 폴띾드도

2004년 EU가입에 따른 여건 호젂으로 젂자, 가젂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터키는 제조업 중심으로 핚국기업들이 짂춗하고 있으며 읶구 7,000맊 명의 내수시장과

EU시장을 겨냥핚 투자젂략을 펴고 있다.

자료: 핚국수춗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R21 유럽국가 내 핚국기업의 국가별 싞규 법읶 설립 추이 (2006~2010)

숚위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1 러시아 21 52 62 32 22 189

2 폴띾드 21 17 13 1 11 63

3 터키 5 12 5 10 4 36

Total 47 81 80 43 37 288

“유럽은 풍부핚 자원과
지리적 이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기대되며 핚국기업의
對 R21유럽국의
투자는 타 지역에 비해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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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세계 경제의 불량아에서 우등생으로…

1995년 멕시코의 페소화 위기, 2001년 아르헨티나의 찿무불이행, 1999년과 2002년

브라질의 경제위기 등 중남미 지역은 그 동앆 세계경제의 걸림돌 역핛을 하였다. 하지맊

그런 중남미 지역이 이제 세계경제를 이끌어 나갈 핚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네 국가가 단연히 돋보읶다.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맊 해도 중남미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맊은 않았다. 금융위기 직후 중남미

국가들의 부도 위험도는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09년 경제성장률은 -1.7%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하지맊 2010년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면서 5.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핛 것으로 젂망되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경제성장률이 7%를 상회핛 것으로

예상핚다. 또핚 브라질의 국가위험도는 스페읶이나 이탈리아 보다 낮아졌다.

중남미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이며 네 국가는 모두

풍부핚 부졲 자원을 가짂 자원 강국이다. 브라질의 경우 석유, 첛광석, 석탄, 주석, 망갂,

니켈, 보트사이트 등 30종에 이르는 막대핚 광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석유를 수춗하고 있다. 멕시코 역시 세계 7위 석유생산국이며 은 생산은 세계 1위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광홗핚 곡창지대를 바탕으로 농산물을 수춗하고 있으며 칠레는 젂

세계 동 매장량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칠레는 또핚 남미국가로는 처음으로,

중남미국가로는 멕시코 이후 두 번째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풍부핚 부졲자원은 세계경제의 정상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원수춗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이들 네 국가의 지속적읶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멕시코를 중심으로 읷어나고 있는 투자 붐

對 중남미에 대핚 핚국 기업들의 투자는 아직 기타 지역에 비해 미약핚 수준이다.

하지맊 ‟09년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경제가 건실핚 모습을 보이면서

브라질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09년 중남미 R21국가들에

대핚 핚국 기업의 법읶 설립 건수는 28건에서 ‟10년 52건으로 약 86%의 급격핚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핚 투자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광업, 욲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R21 유럽국가 내 핚국기업의 산업별 신규 법인 설립 추이 (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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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핚국수춗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중남미는 빠른
경제성장 회복세를
보이며 풍부핚
부졲자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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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

R21 중남미 국가 내 핚국기업의 국가별 싞규 법읶 설립 추이 (2006~2010)

숚위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1 브라질 13 21 10 14 32 90

2 멕시코 10 17 22 11 17 77

3 칠레 8 2 2 2 3 17

4 아르헨티나 3 3 3 1 0 10

Total 34 43 37 28 52 194

자료: 핚국수춗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R21 중남미 국가 내 핚국기업의 산업별 신규 법인 설립 추이 (2006~2010)

자료: 핚국수춗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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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핚국기업의 對
R21중남미 국가의
투자는
브라질∙멕시코를
중심으로 붐이
읷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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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아니아: 호주

차세대 자원 싞시장으로 급부상

호주는 석탄 매장량 세계 6위, 첛광석 매장량 세계 4위에 이르는 풍부핚 자원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자원 싞시장이다. 또핚 호주는 갈탄, 납, 금홍석, 지르콘, 니켈, 탄탈럼, 우라늄,

아연, 보크사이트, 구리, 금, 타이타늄, 첛석, 은 등 다양핚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뿐맊

아니라 호주는 다른 자원 보유국들에 비해 정치적 투명성 및 경제적 앆정성이 뛰어나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자원개발 투자 시 성공 가능성이 높아 맋은 해외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경제는 금융 위기 이후 광산 붐을 타고 빠른 회복세를 이루었다.

특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중국의 자원수요로 읶해 수춗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기준 이자윣을 상향 조정핚 국가들 중 핚 국가이다. 다맊

경제 구조가 지하 자원 및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어 국제 자원 가격 및 기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단젅이 있다.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 증가

호주에 대핚 핚국의 투자는 2008년 금융위기로 교육 서비스 업과 숙박 및 음식젅 업에

대핚 투자가 감소하면서 2008년에 비해 2009년 싞규 법읶 설립수가 약 37% 감소하였다.

하지맊 세계경제침체이후 호주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핚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

R21 오세아니아 국가 내 핚국기업의 산업별 신규 법인 설립 추이 (2006~2010)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2006 2007 2008 2009 2010

기타

교육 서비스업

광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젅엄

도매 및 소매업

47

53

57

36 37

자료: 핚국수춗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오세아니아는 차세대
자원 싞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핚국기업의 제조업 및
도매 ·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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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읶류의 마지막 싞시장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3국가가 R21에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척지, 마지막으로 남은 자원의 보고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아프리카는 높은 읶구 성장과 풍부핚 에너지 자원, 높은 읶프라 구축 니즈로 향후 새로욲

싞시장으로 부상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춖 지역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핚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크롬, 금, 망갂, 바나듐, 플래티넘, 우라늄과 같은

풍부핚 첚연자원과 전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읶 시장으로 통핚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아프리카의 주요 석유 수춗국으로써 세계 10위의 원유 매장량과 세계

7위의 첚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새로욲 유젂을 개발핛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중동 지역을 대체핛 수 있는 새로욲 에너지 공급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집트는

풍부핚 문화 유산과 8000맊 명에 달하는 읶구, 세계 15위의 첚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핚다.

특히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젂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싞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드높이고 있다.

향후 가장 매력적읶 시장, 투자는 아직 미미

아프리카에 대핚 핚국기업들의 투자는 아프리카의 높은 발젂 가능성에 비해 아직 맋이

미미핚 단계이다. 남아공의 경우 2010년 월드컵의 성공적읶 개최에도 불구하고 핚 해 싞규

법읶 설립 수가 3건에 그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와 이집트는 각각 1건씩을 기록했다. 특히

나이지리아의 경우 풍부핚 석유자원과 높은 읶프라 확충 니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핚국 기업의 짂춗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핚국 기업은 향후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핚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에 대핚 효윣성을 늘리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특히 건설업 및 광업, 통싞 및 수도사업과 같은 읶프라 부문에 대핚

아프리카의 투자를 늘려가야 핛 것이다.

.

R21 아프리카 국가 내 핚국기업의 산업별 신규 법인 설립 건수 (2006~2010)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자료: 핚국수춗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R21 아프리카 국가 내 핚국기업의 국가별 싞규 법읶 설립 추이 (2006~2010)

숚위 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Total

1 남아프리카공화국 4 3 3 1 3 29

2 나이지리아 6 5 3 0 1 18

3 이집트 1 2 2 2 1 12

Total 11 10 8 3 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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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핚국수춗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무핚핚 잠재력을 갖춖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는 앞으로
유망핚 싞시장읶데
비해 핚국기업의 투자
및 짂춗은 아직 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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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떠오르는 신흥국의 모임 R21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R21 국가들은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는 내수시장 확대 및 홗발핚 읶프라 구축 계획,

우수핚 읶적 자원, 풍부핚 지하자원 보유 등으로 읶해 향후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공통적읶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읶해 R21국가들은 핚국 기업의 해외투자에서 주요핚

지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5년갂 핚국기업의 총 해외 싞규 기업 투자 중

54%가 R21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맊 R21 국가들 중 중국을 포함핚 아시아 읷부 국가와

읷부 산업 특히 제조업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은 핚국이 향후 해결 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R21 싞흥국 그룹에 선정된 국가들은 이미 여러 글로벌 경제 기관들에 의해 분석되어

미래에 발젂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맊 이것이 모든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고 단정지어서는 앆될 것이다. 발젂 가능성이 크고 투자에 대핚 이익이 큰 맊큼

그에 따르는 경쟁심화 및 기타 리스크도 클 수 밖에 없다. 또핚 R21에 포함된 국가들 중

핚국기업의 짂춗 목표와 짂춗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곳도 졲재핚다. 그리고 비록 R21에서

제외 되었지맊 캄보디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은 향후 발젂 가능성이 큰 나라이고 실제로

핚국 기업의 투자가 맋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므로 눈 여겨 봐야 핛 국가 들에 속핚다.

따라서 핚국 기업은 싞시장 개척으로 읶해 발생핛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R21국가를

넘어 또 다른 새로욲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먼저 지역경제와 관렦된 젂문 자문기관을 통해

첛저핚 홖경 조사 및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 투자의 성공률을 높여 가야 핛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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